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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로 귀화해 선수 생활

을 했던 쇼트트랙 선수 빅토

르 안(한국명 안현수, 사진)이 

러시아 생활을 접고 한국으

로 돌아올 계획인 것으로 알

려졌다.

6일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알

렉세이 크라프초프 러시아빙

상연맹 회장은 전날 안현수가 

가정 사정 때문에 선수 생활

을 은퇴하고 러시아를 떠난다고 밝혔다.

크라프초프 회장은“유감스럽게도 빅

토르 안이 (선수) 경력을 마무리했다.”면

서“가정 사정상 러시아에 남지도 않을 

것이다.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한

다.”고 전했다.

안현수는 부인 우나리 씨와의 사이에 3

살 난 딸 제인을 두고 있다.

크라프초프는 타스 통신에도“그는 러

시아에서 코치로 일할 생각도 없다.”면

서“우리는 그와 이 모든 대안에 대해 논

의했지만 무엇보다 가정 사정 등의 이

유로 그렇게 결정했다.”고 전했다. 그는 

또“(평창)올림픽 참가 불허가 그에게 큰 

충격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은퇴 

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는 않는

다.”면서“안 선수는 처음부터 평창올림

픽 출전 뒤에 은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

다.”고 설명했다.

러시아올림픽위원회(ROC) 위원장 스타

니슬라프 포즈드냐코프도 안현수의 은

오승환(36·콜로라도)이 정규시즌

이 한 달도 남지 않은 6일 현재 인상

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. 현재의 기

세라면 엘리트급 성적으로 시즌을 

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

해 보기 충분하다.

7일‘OSEN’에 따르면 토론토와 

콜로라도를 거치며 핵심적인 임무

를 수행하고 있는 오승환은 올 시즌 

인상적인 숫자를 남기고 있다. 오승

환은 이날까지 66경기에 등판해 6

승3패3세이브19홀드 평균자책점 

2.83을 기록 중이다. 피안타율은 2

할1푼, 이닝당출루허용률(WHIP)은 

1.02다.

2016년 성적보다는 다소 못하지만, 

2017년 성적보다는 훨씬 좋다. 오승

환의 지난해 62경기 평균자책점은 

4.10, 피안타율은 2할8푼5리, WHIP

는 1.40이었다. 오승환의 올해 나이

는 만 36세다. 만 36세 시즌에 경력

의 반등을 만들어낸 것도 쉽지 않은 

일인데, 리그 정상급 성적까지 내고 

있으니 저력과 기초 체력을 실감할 

수 있다.

실제 오승환의 대체선수대비 승

리 기여도(WAR)를 보면 175만 달

러의 보장 연봉이 헐값으로 느껴질 

만한 수준이다. 통계전문사이트‘베

안현수, 은퇴하고 한국으로 유턴
“러 코치 제안도 거절”

오승환, 리그 불펜 
TOP 10 가능할까?

퇴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시

했다.

포즈드냐코프는“스포츠

계 인사로서 많은 상과 올림

픽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가 

은퇴한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

유감을 느낀다.”면서“우리는 

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그

의 결정을 존중한다.”고 말했

다. 그는“안 선수가 러시아의 

쇼트트랙 발전을 위해 행한 

모든 일과 눈부시고 기억에 남을 소치 올

림픽에서의 활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

다.”는 뜻을 밝혔다.

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

서 한국 국적으로 3관왕에 올랐던 안현

수는 한국빙상계 파벌 논란에 휩싸인데

다 심각한 무릎 부상까지 겹치면서 2010

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

다. 이후에도 좀처럼 재기의 기회를 잡지 

못하다가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

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.

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

시아 국적으로 대표로 나서 금메달 3개를 

따내며 화려하게 부활했다. 올2월 열렸던 

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7번째 금메달에 

도전하고자 했지만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

핑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개인 자격으로

도 출전하지 못했다.

안현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

며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에 이의 신청

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이스볼 레퍼런스’에 따르면 오승환

의 올해 WAR은 1.9다. 토론토에서 

1.5, 콜로라도에서 0.4를 각각 쌓았

다.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

르기는 하지만 1WAR당 가치는 대

략 700~800만 달러로 본다. 오승환

은 투자 원금의 몇 배 가치를 하고 있

는 것이다.

리그 전체에 내놔도 최상위권에 속

하는 성적이다. 5일 현재 불펜으로만 

나선 선수 중 오승환의 WAR은 메이

저리그 전체 13위, 내셔널리그에서

는 7위다. 오승환보다 더 좋은 WAR

을 기록한 내셔널리그 불펜투수는 

아담 오타비노(콜로라도·2.8), 제레

미 제프리스(밀워키·2.8), 자레드 휴

즈(신시내티·2.7), 조시 헤이더(밀워

키·2.2), 션 두리틀(워싱턴·2.2), 스티

브 시섹(시카고 컵스·2.1)뿐이다.

이대로라면 적어도 WAR상에서 내

셔널리그 10위 내로 시즌을 마감할 

가능성은 적지 않다. 다만 이 성적을 

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. 오

승환은 직전 등판인 4일 샌프란시스

코전에서 1이닝 3실점을 기록한 뒤 

WAR이 2.2에서 1.9로 떨어졌다. 이

런 투구 내용이 이어지면 그간의 누

적 기록을 깎아먹는 것은 순식간이

다. 여전히 어려운 구장 환경과 좌타

자 상대 성적이 관건이다.


